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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form of software piracy known as digital piracy has taken the spotlight. Lost revenues due to digital piracy 

could reach 2,500 billion won in year 2010 alone. This paper examines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attitude 

toward digital piracy, subjective norm, economic gain, political efficacy, school policy, etc, in a university setting. Results 

from survey responses indicate that the social norm and economic gain affect the attitude toward digital piracy, and 

that school policy influences the subjective norm as well as political efficacy. But, contrary to our expectation, political 

efficacy has been found to have no impact on the social norm and economic gain. Prior learning experiences have 

been shown to affect economic gain, but not the subjective norm. As a conclusion, the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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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망의 혁신적인 확장과 더불어 디지털 콘

텐츠산업은 연 평균 4%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을 거

듭하고 있다. 한류의 확산 역시 콘텐츠산업 성장

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해당 산업의 종사자 수 역시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국내 서비스산업의 한 축으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7].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digital piracy)는 여전히 성장의 큰 장애

물로 남아있다.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는 소프

트웨어, 디지털음원, 동영상 및 디지털화된 문서나 

책을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승낙없이 백업용도 이

외의 어떤 이유로든 간에 복사하는 불법적인 행위

를 의미한다. 

유무선 인터넷망의 확산으로 인해 이런 불법 행

위는 전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산업적인 피해는 엄청나

다. 국내 연구기관의 추정자료를 참고하면, 2010년 

기준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 행위로 인해 발생

된 생산 감소규모가 약 2.5조 원, 여타 관련 산업의 

생산 감소가 약 1.4조 원에 이르러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는 약 4조 원 정도의 생산 감소가 발생된 것

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산업별로 보면, 영화산업의 

생산 감소가 8,684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음악 산

업 7,188억 원, 출판 산업 3,716억 원, 게임 산업 

2,447억 원, 기타 순으로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6]

불법복제 행위는 합법적 디지털콘텐츠 시장을 

침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생산 기회를 상실 또는 

유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그로 인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차단시켜, 해당 콘텐츠 

산업은 물론 여타 국내 산업 전반에도 매우 큰 부

정적 파급 효과를 유발시키게 된다.

정책당국의 방지노력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콘텐

츠의 불법복제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복제 자체에 별다른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 

테크놀러지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복제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유통 매장에서의 절도행위와는 

달리 복제행위의 경우 누구에게도 물리적, 경제적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나 시장가격이 본인이 인지

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주관적 평가가치보다 매우 

높은 경우 별다른 죄책감이나 죄의식 없이 복제를 

거듭하게 된다[18]. 특히 별다른 의식없이 불법복

제를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을수록 불법복제행

위의 확산은 심해진다.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에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중화(neutralization)과정을 통

해 행위 자체의 부정적 요소를 축소하고자 노력하

는 단계가 포함된다[19]. 이러한 중화과정의 효과를 

다소라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에는 불법복제에 

대한 공식적인 처벌, 행위에 대한 수치감 조장, 그

리고 윤리적인 믿음 제고 정도일 것이다. Siponen 

et al.[23]는 공식적인 처벌이나 벌금은 복제행위방

지에 별다른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수치감 조장

이나 윤리적인 믿음 제고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실질적으로 규

제와 불법 복제 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하

지 않으며, 값싼 소프트웨어 공급 확대는 규제의 

필요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또 다른 선행연구[9]와

는 일맥상통한 결과이지만, 강력한 규제 및 침해 

방지 정책이 불법 복제율을 낮추어 준다는 연구결

과와는 다소 배치된다[20]. 다만 적극적인 교육이 불

법복제행위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결론에

는 이견이 없는 듯 하다[23].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가 가

장 빈번히 일어나는 대학 현장에서 침해행위에 영

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들의 연관을 분석함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의 학부 및 대학

원 재학생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

적 규범, 불법복제를 통한 경제적 이득, 정치적 효

능감 그리고 불법복제 행위 축소를 위한 학교 정

책과 촉진조건 등의 요인을 도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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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의 가치를 인정하는 대

학문화를 조성하고 침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개발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2. 연구가설의 설정과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대학현장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저작

권 보호와 관련된 학생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영향력 수준 평가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

하고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연구가설의 요약 

이제 각 연구가설의 이론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한다. 

주관적 규범은 특정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위 사

람들의 생각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된다[16]. 이는 

스스로가 그 행동이나 결과에 호감이 가지 않더라

도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하

여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준수나 보호노력에 별 관심을 갖

고 있지 않더라도 주위 사람들이나 교제를 나눈 

집단으로부터 저작권 준수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되면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주관적 규범은 

이처럼 개인이 집단적 규범이나 기대에 부응하고

자 하거나 특정집단과 심리적 연관관계를 유지하

기 위해 집단의 규범․가치․행동을 수용할 때 나

타나는 영향요인이기도 하다[11]. 

이와 같은 개인의 변화는 본인에게 영향력을 미

칠 수 있는 주위 준거집단에 대한 추종, 주위의 사

람들에 의해 이상적인 것으로 인정된 목표 달성을 

위한 공통적 가이드라인의 수용을 의미하는 내부

화, 그리고 준거집단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

해 해당 집단의 영향력을 수용하고자 하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일체화 현상(identification) 등을 통해 

나타난다[2, 13]. Cheung and Prendergast[12]도 

사회적 일치성(social conformity) 개념을 도입하여 

주위에 불법 복제를 하는 지인이 많을수록 저작권 

침해행동에 동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

다. 이런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 또는 주

위 사람들의 영향력이 불법복제행위에 대한 도덕

적 장애물을 낮추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어, 다음 

가설을 설정하게 되었다.

H1：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가 불러일으킬 다양한 산

업적․국가적 폐해와 부작용이 명백할지라도, 저

작권침해행위로 초래될 간접적 피해 혹은 적발로 

인한 처벌조항보다 불법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본인 개인의 이득이 크다고 생각하면 복제행위를 

줄이기란 쉽지 않다. 소비자들은 소프트웨어 가격

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할수록 별다를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향

이 있다[25]. 심지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다운

로드를 마치 돈많은 부자로부터 훔치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도 한다[15]. 이런 측면을 감안하여 다음 

두 가설을 설정한다.

H2：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디지털 저작권 보호

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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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주관적 규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Bandura[10]에 의하면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활동을 자신이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확신으로, 특정행위나 행동과 밀접하

게 연계된 개념이다. 

즉, 효능감은 개인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 판

단으로, 어떤 일이나 행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제적인 본인 능력과 확신감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정

보와 경험이 축적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자기효능감은 정치적 판단이나 활동 분야로 확

장되어 정치적 자기효능감(political self-efficacy)

의 개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1, 3, 22]. 정치적 자

기효능감은 시민들 자신이 정치적 발전에 대해 영

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내적 자기효

능감)과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정도에 대한 주관

적 인식(외적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 선거에 불

참하는 행위는 내적 정치적 자기효능감의 상실 결

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효능감이 높다는 것은 정

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며 

대체로 정치에 대한 지식과 견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투표나 탄원서 작성과 같은 활동에도 적

극적이라는 의미이다. 정치적 효능감은 조직구성

원을 단결시키며 정치세계의 합법성에 대해 긍정

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일조하며, 정치적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22].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이슈에서도 정치적 효

능감과 같은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디지털 창작물의 사용자인 학생들이 디지털 콘

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불법행위 방지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영향 정

도를 내적 정치적 효능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관

련한 학생들의 정치적 자기효능감은 자신 주위의 

사람들의 저작권 침해와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에 

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가

정하고 다음 두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4：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한 정치적 효

능감은 주관적 규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한 정치적 효

능감은 저작권 침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교맥락(school context)은 학업 및 관련 행동

에 대한 긍정적 자기인식 정도를 제고하고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대학

의 경우 학교맥락은 다양한 학내 활동과 상호작용

에 영향을 미쳐 교육적 수월성 제고에도 기여한다. 

학교맥락은 크게 재학 중인 학교에 속해있다는 소

속감과 학교에 대한 사랑, 학교를 통해 기대하는 확

실하고도 일관성 있는 기대감, 그리고 창의력과 도

전감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적 환경 등으로 구성된

다[8]. 경영정보 분야에서는 촉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특정 활동이나 업무

추진의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정

의한 바 있다[24]. 촉진조건이란 어떤 행위를 하기 

쉽게 도와주는 조건 또는 사회적 환경을 의미하며, 

이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 해당 업

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촉진조건은 부담

스러운 활동의 동기를 유발하고 활동과정 상의 용

이성을 높이는 일종의 지원환경의 성격을 띤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맥락의 구성요인인 교육적 환

경과 촉진조건 등을 종합하여 학교정책이라는 요

인을 통해 대학 현장에서의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

권 보호환경을 논의한다. 학교 내에서의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제도

와 환경은 학생들의 효능감 제고는 물론 긍정적인 

주관적 규범형성과 저작권 침해를 통한 불법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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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이득에 대한 도덕적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고 다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H6：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학교정책은 주관

적 규범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학교정책은 학

생들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 관련 정치적 효

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학교정책은 저

작권 침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

득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

책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지원과 법

적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현실적인 침해방지를 위

한 정보윤리 교육과 학습이 병행되어야 한다[4]. 근

시안적인 경제적 이득 추구만을 위한 저작권 침해

가 심각한 사이버 범죄이자 윤리적 일탈행위라는 

사실을 교육시키고 윤리적 의식제고를 위한 논의

를 지속한다면 사용자의 태도와 윤리에 대한 인식

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주관적 규범 

형성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이는 저작권 침해행

위의 축소로도 나타날 것이다[4]. 유상미, 신승용, 

김미량[5] 등의 연구에서도 정보문화교육의 수혜

학생들은 정보문화지수와 실천의지 면에서 비교집

단보다 높게 나타나 교육의 기대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대학에서의 교육이 유사한 교육효과를 불러일으

킬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학의 디지털 콘텐츠 저

작권 관련 교육에 관심을 갖는 정도, 교육내용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등을 간접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 두 가설을 설정하였다.

H9：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그

동안 받은 교육시간은 주관적 규범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0：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그동안 받은 교육시간은 저작권 침해를 통

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 인식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설문자료의 수집

3.1 설문항목의 개발

본 연구에서 연구가설의 검증은 대학 및 대학원

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

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연구모형에 제시되어 있는 

각 요인에 관한 정의가 필요한데, 최종 종속요인

인 태도는 ‘학교 내에서의 학습 및 교육목적의 디

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태도’로 정의

하였으며, Wang et al.[25] 및 Davenport et al.[15] 

등이 발표한 연구를 참조하여 학교 내에서의 디지

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관련 측정항목을 개발하였

다. 태도에 관한 항목은 저작권 침해를 옹호하는 

부정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관적 규범은 Fishbein and Ajzen[16]의 정의

를 토대로 ‘학교 내에서의 학습 및 교육목적의 디

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의견이나 분위기’로 정의하고, 저작권 침해를 크게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방향으로 기술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경제적 이득은 ‘교육 목적의 

디지털 콘텐츠의 가격이 비싼 경우 불법적 복제는 

학생들의 복지적 차원에서 무관하다는 의식’으로 

정의하고 Wang et al.[25]의 연구를 참조하여 자

체 개발하였다. 

다소 생소한 개념인 정치적 효능감은 ‘디지털 창

작물의 사용자인 학생들이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불법행위 방지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 정도를 정의하고 

Parent et al.[22], 강흥수[1], 안형기, 신범순[3] 등

에서 제시한 측정문항을 참고하여 디지털 콘텐츠

의 저작권 보호환경에 맞게 수정하였다. 마지막으

로 학교 정책은 유상미, 김미량[4], 유상미 외[5]의 

연구결과와 촉진조건[24] 관련 연구를 참고하여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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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환경에 맞게 수정하였다.

3.2 자료의 수집방법과 기초 통계 

본 설문조사는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

생들의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수

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9월부터 약 1개월간 실시되

었다.

일반현황을 제외한 모든 설문문항은 리커트 척도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290명에게 배

포되었고 서면으로 모두 응답받았다. 그 중 불성실 

응답설문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총 283개의 설문

을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에 답한 학생 중 남성은 137명, 여성은 146명

이었으며, 2학년 이하가 69명, 3학년 80명, 4학년 

65명, 석사과정 53명, 박사과정 16명으로 분류되었다.

<표 1> 설문응답자 관련 기초통계

1, 
2학년

3학년 4학년
석사
과정

박사
과정

합계

남 30 27 33 39 8 137

여 39 53 32 14 8 146

합계 69 80 65 53 16 283

<표 2> 설문응답자의 저작권 관련 평균 학습시간

1, 
2학년

3학년 4학년
석사
과정

박사
과정

평균학
습시간

남 2.96 1.02 3.33 4.04 4.06 3.19

여 1.83 1.37 2.27 2.68 1.88 1.82

평균 2.32 1.25 2.81 3.68 2.97 2.48

 

한편 응답자가 수강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관

련 교육 및 학습시간을 요약한 <표 2>를 보면, 전

체적으로 저작권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 또는 학

습시간이 겨우 2.48시간에 불과하여 거의 수강한 

적이 없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남성 응답자가 여

성보다 평균적으로 수강시간이 많기는 하지만 여

전히 3시간 남짓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

호를 위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

이다.

4. 연구방법과 가설의 검증

4.1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의 주된 통계분석도구는 PLS(partial 

least square) 분석법이다. PLS는 측정․구조모형

에 대해 최적의 실증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지

원하는 기법으로 구성개념에 대한 척도 적재치를 

추정한 후 구성개념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과정

을 수행한다[17]. 본 연구에서 공분산구조분석도구

로 많이 사용되는 AMOS나 LISREL를 사용하는 

대신 PLS를 활용한 이유는 모형의 적합성 보다는 

연구모형에 포함시킨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

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측정모형은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이용하

여 평가될 수 있다. 구성개념에 대한 복합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등에 

의하여 평가되는 수렴타당성은 복합신뢰도와 평균

분산추출이 각각 0.7, 0.5 이상을 상회하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21], 판별타당성은 평균분산추출

값의 제곱근이 구성개념간 상관계수값을 상회하고 

평균분산추출값 자체가 0.5를 상회하면 충분한 것

으로 판단된다[17].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앞의 <표 3>에 나타난 바

와 같이 개별 설문항목의 적재치가 표본 전체에서 

0.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t값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신뢰도 역시 모두 0.7 이상이고, 평

균분산추출값도 기준치인 0.5 이상을 상회하고 있

어 구성개념간 수렴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17, 21]. 

참고로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분산추출

값의 제곱근 값도 모든 구성개념간 상관계수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도 문제가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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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문항목 내용과 측정모형의 분석 결과 

구성개념 측정문항
요인
적재치

복합
신뢰도

평균분산
추출

크론바하 
알파값

태도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는 처벌 대상 
에서 제외해야 한다. 

0.818

0.871 0.692 0.785
비영리 목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고의가 아니면 
용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0.848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는 교육권 제고를 
위해 예외로 보고 처벌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0.830

주관적
규범

내 주위의 동료나 친구들은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0.764

0.814 0.524 0.699

대부분이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 무관심하므로 나 또한 
구태여 신경 쓸 필요가 없다.

0.702

내 주변의 대부분 사람들은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에 신경 쓰지 않고 
소프트웨어, 음원, 만화, 영화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다.

0.783

주위 동료나 친구들은 내게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에 신경 쓰지 말고 
소프트웨어, 음원, 만화, 영화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하라고 한다.

0.645

경제적
이득

가격이 비싼 소프트웨어, 음원, 만화, 영화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친구 
들과 복사하여 공유하는 것은 나름 경제적 의사결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0.841

0.773 0.631 0.615

소프트웨어나 책값이 너무 비싸 선진국수준의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0.745

정치적 
효능감

우리 개개인이 노력하면 우리 사회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0.796

0.918 0.737 0.884

우리 개개인이 노력하면 국가기관이나 기업들도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0.885

개개인이 원하면 정부나 지자체도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0.856

우리 개개인이 참여하면 일반시민들도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적극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0.894

학교 정책

우리 학교는 학생들과 교수들을 위해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장려하는 편이다.

0.802

0.878 0.706 0.792
우리 학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교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해 지원해준다(예를 들어 참고서적 및 자료, 
소프트웨어, 동영상 DVD 등의 구매 지원 등).

0.840

우리 학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지원에 
적극적이다.

0.878

<표 4> 상관관계와 판별타당성

구성개념 표본 전체

태도 0.83
*

경제적 이득 0.31 0.79
*

학교 정책 0.03 0.06 0.84
*

효능감 0.09 0.07 0.23 0.85
*

저작권학습시간 -0.02 -0.14 0.15 -0.08 1.00
*

주관적 규범 0.29 0.45 -0.17 0.01 -0.11 0.72
*

주) 
*
 구성개념에 대한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

4.2 가설의 검증

구조모형의 검증은 경로계수의 크기와 방향성, 

통계적 유의성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

서는 모든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

트랩 재표본 절차를 수행하였다[14].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는 [그림 2]와 <표 5>에 요

약되어 있지만,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유사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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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요인

으로 설정한 요인인 주관적 규범(H1)과 경제적 이득

요인(H2)은 경로계수값이 각각 0.201(t값 = 3.107), 

0.219(t값 = 3.434)로 나타나 유의수준 1%에서 유

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제

적 이득요인(H3)은 주관적 규범에도 1% 유의수준

에서 의미있는 선행요인으로 평가되었다(경로계수

값 0.458, t값 = 8.976).

 [그림 2] 검증결과의 요약

<표 5> 경로계수와 t값

경로
경로
계수

t값
검증
결과

H1： 주관적 규범 → 태도 0.201 3.107
*

수용

H2： 경제적 이득 → 태도 0.219 3.434
*

수용

H3： 경제적 이득 →
주관적 

규범
0.458 8.976

*
수용

H4：
정치적 
효능감

→
주관적 
규범

0.012 0.202 기각

H5：
정치적 

효능감
→

경제적 

이득
0.043 0.609 기각

H6： 학교정책 →
주관적 

규범
-0.198 3.542

*
수용

H7： 학교정책 →
정치적 
효능감

0.231 4.055
*

수용

H8： 학교정책 →
경제적 

이득
0.078 1.159 기각

H9：
저작권 관련 

학습시간
→

주관적 

규범
-0.01 0.180 기각

H10：
저작권 관련 
학습시간

→
경제적 
이득

-0.152 3.624
*

수용

주) 
*
 유의수준 1%에서 수용.

디지털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정치적 효능감은 

주관적 규범(H4)과 경제적 이득요인(H5) 모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관적 규범(H4)과 경제적 이득요인(H5)은 경로계수

값이 각각 0.012(t값 = 0.202), 0.043(t값 = 0.609)로 

나타나 p값이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학교정책요인이 주관적 규범(H6)과 정치적 

효능감(H7)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한 가설은 

경로계수값이 각각 -0.198(t값 = 3.542), 0.231(t값 

= 4.055)로 나타나 p값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

나 유의한 가설로 수용되었다. 다만, 학교정책이 경

제적 이득(H8)에 미치는 영향력은 경로계수값 = 

0.078(t값 = 1.159)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관련 학습시간이 주관적 규

범(H9)과 경제적 이득(H10)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

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주관적 규범으로 이어지는 

계수의 경로계수값과 t값은 각각 -0.01 및 0.18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으며, 경제적 이득(H10)으

로 이어지는 경로의 계수값은 -0.152(t값 = 3.624)

로 나타나 유의수준 1%에서도 가설이 수용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정보화시대에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

요 선행요인간의 상호연관 관계에 관한 탐색적 조

사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학 및 대학

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 번째 가설인 주관적 규범이 

태도(H1)에 미친다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사용의도와 행동의 선행요인

으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도입한 Fishbein and 

Ajzen[16]의 합리적 행위이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

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이 태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눔의 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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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명분 아래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한 상태에서는 온라인이든 오

프라인이든 창작물의 취득에 합당한 비용 지불을 

거부한다. 디지털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

식이 정착되지 않고서는 학생들의 저작권 인식에 

관한 태도 수정이 쉽지 않다.

디지털 저작권 침해를 통해 학생들이 기대하는 

경제적 이득은 태도(H2) 및 주관적 규범(H3)에 모

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디지털 상품은 복제비용이 거의 투입되지 않으므

로 무료이어야 하며, 이런 상품을 비싸게 판매하

는 것은 소비자의 복지를 무시한다는 학생의 엄청

난 편견을 잘 반영하고 있다. 물론 소비자인 학생

들의 잘못이라고 비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디

지털 상품에 지적재산권이 내재되어 있다는 공식

을 소비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의 유통을 조장하는 서비스

부터 차단해야 한다. 특히나 시ㆍ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아날로그 시대에 비해 디지털 시

대는 생각하지도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디지털 저

작권을 위협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 비

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사이버 공간

을 통한 불법 복제 가능성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도 높을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개인이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 또한 크다. 

학생 개개인 디지털 저작권 보호에 동참하면 사

회적 인식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효능감은 기

대와는 달리 주관적 규범(H4)과 경제적 이득(H5)

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저작권 보호에 대한 별다른 관심이 없으며 

사회적 인식 변화 주도자로서의 역할에도 별다른 

기대감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으로서의 내

가 주도할 수 있는 변화에 한계를 느끼거나 상당 

부분을 환경적 요인으로 돌리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촉진조건과 학교 내의 환경요인을 포함하는 학

교정책요인이 주관적 규범(H6)과 효능감(H7)에 영

향을 미친다는 두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정책이나 참고서적 및 

자료, 소프트웨어, 동영상 DVD 등의 구매지원을 

통한 불법복제의 필요성 축소는 학생들의 저작권 

인식관련 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학교는 저

작권 침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해 적극적 지원을 한

다는 인식이 구성원간에 공유될수록 교내외 긍정

적 분위기 조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학교정책요인이 불법복제행위를 통한 

경제적 이득에 대한 학생 개개인의 인식 전환(H8)

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이 보호되어 

우리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절실하나, 학생으로서는 개인 입장에서는 그럴 형

편도 되지 않고 규범적 측면을 따르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사고가 팽배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지

적재산권을 보호해 창작과 기술 개발의 풍토를 조

성하는 것은 중요하나, 나 개인의 행위와는 무관

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관련 

학습이나 교육이 주관적 규범(H9)과 경제적 이득

(H10)에 미치는 영향은 요인별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주관적 규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개인 차원의 경제적 효용관련 인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은 물론 성인에 대해서도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관련 교육이 미흡한 만큼 지속적인 교육확대

가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저작권 교

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사범에 대해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교육이 개인적인 차원

(H10)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는 아직 미흡하다는 반증

이다. 물론 전반적으로 저작권 관련 학습이나 교

육을 받은 시간이 미미하여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교육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만은 확실하다.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는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이다. 불법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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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 가치에 대한 강탈이자, 제

작자의 권리 침해이며, 산업 증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끊임없는 

R&D 투자를 통해 사회의 질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산업이다. 적절한 가치를 얻지 못한다면 결국 디

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한류의 기반인 디지

털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콘

텐츠 유통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도 돈을 지불해야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국민적 의식변화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를 가장 빈번히 

하는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대학생 및 대학

원생들의 저작권 보호 관련 요인간 연관관계 조사

를 통해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사점을 제

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설문조사 대상

자를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제한하여, 다양한 

사회 계층간 차이 분석을 시도하지 못했으며, 연

구모형에 포함된 요인도 많지 않아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 보다 나은 일반

화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을 대상

으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사회문화적 요

인, 개인 고유의 태도관련 인지적 요인 등을 추가

한 광범위한 실증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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